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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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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Maturity: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Hye-Deok Cho, Sung-Je Cho*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중국 다롄시에 위치한 다롄해사대학교의 대학생 23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빈도분석, 상
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회귀분석,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인 낙관성
만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긍정심리자본
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대학교 소속 직업진로상담센터를 설치 필요하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마음챙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향상하는데 긍정심리자본뿐만 아니라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생들
에게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maturity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0 university students at 
Dalian Maritime University located in Dalian, China. As an analysis metho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verification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confirmed that 
only optimism, a sub-factor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Second, mindfulnes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maturity. Therefore, the career maturity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s greatly influenced 
b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areer counseling center affiliated 
with their university to reflect this. In additi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affects career maturity and indirectly through mindfulness. To promote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career-related programs to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a practical intervention plan to improve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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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과 동시에 ‘스태그플레

이션’으로 대부분 대학생은 입학과 더불어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몰두한다. 반면 대학생들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
할 것이라는 취업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불만족스러
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년 고등교육 
졸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취업경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중국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중국의 대학교 졸업자 수가 900만 명을 돌파해 909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는 1060
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1]. 이러한 결
과는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상당수의 대학생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
이라는 스트레스로 취업불안을 안은 채 대학 생활하고 
있다. 이에 중국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관리 전략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심리적 특성에 맞는 진로성
숙도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과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2]. 이 의미는 대학생들은 우울과 취
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 사회 심리적 특성에 맞는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직업 
환경과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를 적절히 계획, 결정,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 또
한, 진로성숙도란 ‘생애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데 필요
한 행동 및 태도,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라고 정
의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관여성’, ‘호기심’, ‘확신성’, ‘협의성’으로 구성하였다[5].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 집단상
담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6]. 또한, 진로성숙도와 취업불안은 부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한편 간호대
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인 긍정심리자본
을 파악하는 것은 진로 문제해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차원의 통합개념으로 도전적

인 과업을 이루기 위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이다
[9]. 긍정심리자본은 심리학의 긍정심리학과 경제학의 자
본이 결합한 용어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상황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좌절을 겪게 되더라도 
이전의 심리상태로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복합적인 동기부여 상태’를 의미한다[10].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을 ‘자기효능감,’ 
‘낙관성’, ‘희망’, ‘회복 탄력성’으로 구성하였다[11].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
생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긍정심리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8].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
를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긍정심리자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마음챙김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학생의 마음챙김은 진로준
비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13]. 마음챙김이란 마음수련 영역에서 유래하였고, 
이후 서구 심리학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면서 학술영역
에 사용하였다[14]. 마음챙김이란 ‘새로운 정보에 대해 
개방적이고 창의적 방법으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현재에 집중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
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5]. 
또한, 마음챙김이란 ‘매 순간에 주의를 두어, 즉각적이고 
명확한 알아차림을 하고, 정신적, 신체적 현상을 비판 단
적으로 자각하여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하는 과정’
을 말한다[13].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의 하위요인을 
‘현재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
로 구성하였다[16]. 

대학생들의 심리 변인의 마음챙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하는 것을 확인되었다[13]. 대학
생의 진로성숙도는 심리적 안녕감의 개인적 성장, 자기
수용, 자율성이 중다회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17]. 또한, 마음챙김은 대학생의 취업스트
레스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변인인 마
음챙김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성숙에[17] 관한 연구, 사회 인지적 마음챙김이 취업
준비역량에 관한 연구[18]는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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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6 .928

.957
Hope 6 .921

Resilience elasticity 6 .941
Optimism 6 .865

Mindfulness

Present awareness 5 .935

.969

Concentration 5 .938

Non-judgement 
acceptance 5 .915

De-centered 
attention 5 .901

Mindfulness

Present awareness 5 .935

.969

Concentration 5 .938

Non-judgement 
acceptance 5 .915

De-centered 
attention 5 .901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의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마음챙김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긍정심리자본과 진
로성숙도에 관한 연구[8],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19]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긍정심
리자본, 마음챙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
행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마음챙김이 진로성숙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
으로 마음챙김 측면에서 진로성숙도에 대해 연구하는 것
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마음챙김과 같은 매개 요
인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은 추후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긍정
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마음
챙김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이 진로
성숙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다양한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마음챙김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12월 5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

지 중국의 다롄시에 있는 다롄해사대학교 대학생 230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
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230부 중 불성실
하게 답변한 32부를 제외한 198부를 수집하여 최종적으
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2문항, 

긍정심리자본 24문항, 마음챙김 20문항, 진로성숙도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
용은 성별, 학년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박양신[11]이 사용한 
긍정심리자본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

위요인은 자기효능감(6문항), 낙관성(6문항), 희망(6문항), 
회복탄력성(6문항) 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음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재[16]가 사용한 마음
챙김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현재자각(5문항), 주의집중(5문항), 비판단적 수용(5문항), 
탈중심적 주의(5문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20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종원[5]이 사용한 진로
성숙도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
은 관여성(6문항), 호기심(6문항), 확신성(6문항), 협의성
(6문항)이며, 설문지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중국 대학생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문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
기 위하여 한국에서 국어국문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
는 중국 유학생에게 의뢰하여 설문을 중국어로 번안하였다.

2.3 신뢰도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1과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신뢰도를 보면, 박양신[11]의 기존연

구 신뢰도는 자기효능감은 .752, 희망 .782, 회복탄력성 
.693, 낙관성 .70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긍정
심리자본의 신뢰도 검증결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신뢰
도는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928, 희망 .921, 회복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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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n=198)
Frequency Proportion(%)

Gender
Male 140 70.71

Female 58 29.29

Grade

Freshman 72 36.36
Sophomore 33 16.67

Junior 45 22.73
Senior 48 24.24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성 .941, 낙관성 .865이며, 전체 신뢰도는 .957으로 높
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마음챙김 척도의 신뢰도를 보면, 김은재[16]의 기존연
구 신뢰도는 .92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마음
챙김의 신뢰도 검증결과, 마음칭김의 하위요인인 현재자
각 .935, 주의집중 .938, 비판단적 수용 .915, 탈중심적 
주의 .901 이며, 전체 신뢰도는 .969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의 신뢰도를 보면, 이종원[5]의 기존연구 
신뢰도는 .92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진로성
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관여성 
.923, 호기심 .920, 확신성 .938, 협의성 .933이며, 전체 
신뢰도는 .945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의 신
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중국 대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마음챙김와 
진로성숙도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대학생의 긍정짐리자본이 마음챙김을 매개로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효과는 Baron과 Kenny[20]가 제시한 조건으
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매개효과의 유
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의 성별은 남
자가 140명(70.71%)으로 여자 58명(29.29%)보다 더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대학생의 학년에서는 1학년 
학생 72명(36.36%)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학생이 
48명(24.24%), 3학년 학생 45명(22.73%), 2학년 학생 
33명(16.67%) 순서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대학생의 주요 변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측정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희망(M=2.769) 요인과 회복탄력성(M=2.769)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M=2.727), 낙
관성(M=2.670)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주요 변수 마음챙김에 대한 측정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음챙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탈중심적 주의(M=3.14)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자각(M=3.03), 주의집중(M=3.02) 비판단적 수용
(M=2.98)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주요 변수 진로성숙도에 대한 측정변수는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협의성(M=2.289)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신성(M=2.745), 관여성(M=2.209) 호기심(M=2.208) 
순으로 평균 점수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와 같다.

Sortation N M 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198 2.727 .533

Hope 198 2.769 .444
Resilience elasticity 198 2.769 .444

Optimism 198 2.670 .436

Mindfulness

Present awareness 198 3.03 .274

Concentration 198 3.02 .277
Non-judgement 

acceptance 198 2.98 .277

De-centered attention 198 3.14 .276

Career maturity

Involvement 198 2.209 .986

Curiosity 198 2.208 1.064
Certainty 198 2.745 1.515

Consultancy 198 2.289 1.03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마음챙김, 진로성숙도와

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는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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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ized 

Coeffici
ent

t VIF

B

Standa 
rd 

Deviati 
on

β

Career 
maturity

Constant .624 .134 4.658***
Self-Efficacy .058 .096 .065 .605 4.925

Hope .099 .105 .114 .936 6.331
Resilience 
Elasticity .155 .108 .184 1.436 7.011

Optimism .349 .092 .386 3.795*** 4.410
R²=.508, Adj. R²=.499 F=54.053, P=.000, D-W=2.110

***p<.001

Table 6.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maturity

되었다(r=.700, p<.001). 또한, 마음챙김과 진로성숙도
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r=.633, p<.001). 한편, 긍정심리자본과 마음챙김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r=.506, p<.001).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과 같다.

Sort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indfulness Career matur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Mindfulness .506*** 1

Career maturity .700*** .633*** 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마음챙김에 미치
   는 영향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를 보면, 중국 대학생의 마음챙김에 대한 긍정심
리자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 값이 .268로 나타나 전
체 변동의 26.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71이나 4에 가깝지 않
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 한계는 0.1 이상
이며, VIF 값은 10 이 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 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9.158,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낙관성(β
=.280, p<.05), 자기효능감(β=.276, p<.05) 요인은 마
음챙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희망(β
=-.017, p>.05), 회복탄력성(β=.007, p>.05) 요인은 마
음챙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인 낙관성,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마음챙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ized 

Coeffici
ent

t VIF

B

Standa 
rd 

Deviati 
on

β

Mindfuln
ess

Constant .955 .158 6.055***
Self-Efficacy .239 .114 .276 2.105* 4.925

Hope -.015 .124 -.017 -.117 6.331
Resilience 
Elasticity .005 .127 .007 0.043 7.011

Optimism .243 .108 .280 2.250* 4.410
R²=.268, Adj. R²=.254 F=19.158, P=.000, D-W=1.971

*p<.05, ***p<.001

Table 5.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university Students on Mindfulness

3.5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긍
정심리자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 값이 .50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50.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11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 한계는 0.1 이
상이며, VIF 값은 10 이 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
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54.05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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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
면, 낙관성(β=.386, p<.001) 요인은 진로성숙도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β=.065, p>.05), 
희망(β=.114, p>.05), 회복탄력성(β=.184, p>.05) 요인
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인 낙관성
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3.6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20]가 제시한 조건으로 중다회귀분
석을 사용하여 긍정심리자본이 마음챙김을 매개로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
립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 매개변인으로 마음챙김, 종속
변인으로 진로성숙도으로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
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마
음챙김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 
Fig. 1과 같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인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력(β
=.506, p<.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
(β=.700, p<.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인 긍정심리자본과 매개변인인 마음챙김을 통시에 투입
되어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매개변인인 마음챙김의 영향력이(β=.375, p<.001)
이 유의하면서도 긍정심리자본 영향력(β=.700에서 β
=.510)이 감소하였으므로, Baron과 Kenny[20]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미하므로 마음챙김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Z=3.765, p=<.001).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부문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Step Variable β t F R²

1    .506 8.545*** 73.018*** .256
2    .700 14.274*** 203.735*** .490

3 


 
.510
.375

10.040***
7.379*** 154.771*** .595

Sobel test:Z=3.765, P=.000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indfulness, Career maturity 
***p<.001

Table 7. Mediated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maturity

Fig. 1. Mediated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maturity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음챙김의 매개 효과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낙관성 요인만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낙관성 요인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성, 희망, 자기효
능감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1]는 연
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6호, 2023

538

많으면 학생들이 진로성숙도 역시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
다[22]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대학생 긍정심리자본을 높여 진로성숙도에 지속적인 도
움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관
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음챙김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마음챙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3]와 대학
생의 마음챙김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17]는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 마음챙김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
로성숙도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을 높
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긍정심리자본에 영
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대학교 소
속 직업진로상담센터를 설치 필요하다. 또한, 직업진로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이 현재의 취업 위기 상황에 받는 스트레스 
불구하고 직업진로상담을 통해 이들이 진로성숙도를 항
상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긍
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맞는 긍정심리자본
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직
접 영향을 미치며, 마음챙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국 대학생의 진로성숙
도 수준을 향상하는데 긍정심리자본뿐만 아니라 마음챙
김의 매개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중국 대학생들에게 다양
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고, 이러한 진로지
도 및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 대
학생들의 마음챙김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다롄시에 소재한 다롄해사대학 
대학생들을 한정하여 표본집단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표본 지역을 확대하여 중국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 대학생과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해 설
명력이 높은 다른 변인들, 이를테면 자아존중감(사회적 
자존감, 개인적 자존감)이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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